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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가격정보 하루단위 공개
석유공사, 오피넷 자료 공식통계로 지정 … 하루 2차례 제공가격 평균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공식통계가 주간단위에서 하루단위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는 4월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수집되는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통계를 석유제품 가격의 공식통계로 승인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운용을 거쳐 5월 말-6월 초 정도면 통계청으로부터 오피넷의 자료를 공식통계로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오피넷의 가격정보는 하루 2차례 바뀌고 있어 공사는 가급적 일일 평균가격을 산출해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석유공사가 전국 1100개 주유소를 표본으로 조사하는 주간가격통계가 석유제품 가격의 공식통계이

다.

오피넷의 일일통계가 공식통계로 지정되면 조사대상 수와 속보성에서 밀리는 주간통계는 무의미해지게 된

다.

실제 4월 셋째주(4월 14-18일) 석유공사의 주간 석유제품 가격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

터당 1688.02원이었으나 오피넷의 4월23일 기준 휘발유 평균가격은 1702.61원에 달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만, 하루 2차례 올라오는 오피넷의 가격 정보를 그대로 공식통계로 하기에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석유

공사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중 1만개 가량 주유소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상태이지만 1400여곳에서 제공하는 가

격 정보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개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4월15일 오피넷 개통 이후 가격 정보가 공개되는 주유소도 인터넷 등재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이 다

른 곳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사 측은 잘못된 가격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등 오피

넷의 가격정보가 공식통계로서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공사는 “금융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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